
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

등장인물 : 예수님, 베드로, 야고보
목소리 : 파도1,2, 구름, 해설

#장면1. 배 위

(뱃고동 소리와 함께 배가 출항하는 모습)

(베드로와 야고보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)

베드로, 야고보 : 흐잇차, 호잇차~

베드로 : 캬~ 거 배 타기 딱 좋은 날씨네

야고보 : 그러게 말이야. 

베드로 : 야고보, 오늘 날씨 체크 부탁해

야고보 : (주머니에서 휴대폰 꺼내며...) 어디보자, 오늘 날씨는 맑음이네. 완전 화창한 날씨야. 미세
먼지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을거야.

베드로 :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구만. 오랜만에 이렇게 배타니까 옛날에 어부생활 했던 때가 생각
나는구만! 이런 날은 대박이 터지는 날인데...

야고보 : 맞아... 이렇게 좋은 날씨엔 고기 잡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지...

베드로 : 그래도 난 지금이 더 행복해. 우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. 

야고보 : 맞아. 나도 그래~ 우리 둘 다 어부 일 그만두길 잘했어.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?

예수님 : 그래. 잘 생각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실거다. (하품하시며) 하루종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
말씀을 가르치느라 몸이 많이 피곤하구나. 잠을 좀 자야겠다. 도착하면 깨워다오~

제자들 : 예! 푹 주무십쇼~

(심상치 않은 파도소리... 찰싹찰싹, 찰랑찰랑)

파도1 : 오늘 날씨가 너무 심심한데...
파도2 : 심심해? 뭐 재밌는 일 없을까?
파도1 : 흠, 오랜만에 몸 좀 풀까? 



파도2 : 그러게. 몸이 근질근질하네. 이왕 깽판칠거 구름이도 부르자! 야 구름아~

(하늘 위로 구름이 등장한다. 휘잉~)

구름이 : 왜 불렀어? 뭐 재밌는 일 있어?

파도1 : 우리 오랜만에 한번 춤판을 크게 벌여볼까?
파도2 : 저기 배 하나 지나가는데? 심심한데 장난 좀 치자고 큭큭...

구름이 : 오오~ 좋아! 잠시만. 나 옷 좀 입고...

(휘이이이이이잉!!! 먹구름으로 변신)

#장면3. 배 위

(배경이 맑은 날씨에서 흐린 날씨로 바뀐다)

베드로 : 응? 갑자기 왜 어두워지지? 아 진짜... 뭐야. 야고보! 너 날씨 체크 안했냐?

야고보 : 아니, 아까 분명히 오늘 날씨 맑음이라고 했는데, 너도 같이 확인했잖아? 아 진짜 일기예
보는 믿을 수 없어.

베드로 : 됐어, 괜찮아.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옛날부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로 유명했지.

야고보 : 그렇지, 그렇지. 우리가 어부생활만 40년인데 이깟 파도쯤이야... 끄떡없지~!

베드로 : 자 그럼 오랜만에 파도 좀 타볼까?

야고보 : 좋아, 콜!

#장면4. 

파도1 : 오호 이것들 봐라, 우리랑 한번 해보자는거지? 자 그럼 우리도 제대로 한번 가볼까?

파도2 : 예~ 원! 투! 원 투 쓰리 포

BGM – 신나는 음악 (파도들 댄스타임)

#장면5. 흔들리는 배 위 

베드로 : 으악! 윽 ... 토할거 같애.



야고보 : 야야 침, 침착해!! 당... 당황할 필... 필요가 없어!! 우린 베테랑 어부라고. 떨지마!

베드로 : 야 미안한데 지금 네가 제일 떨고 있거든?

야고보 : (덜덜덜덜) 아, 알아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너무 무서워. 오줌쌀 것 같단 말이야...

베드로 : 워 워 진정해. 정신 바짝 차려. 자,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노 젓는 거야. 자 하나 둘.,,, 
(다같이 넘어진다)

야고보 : 바람이 너무 강해서 노를 저어도 소용없어. 

베드로 : 저기 봐, 배에 물이 차고 있어. 

야고보 : 이러다 다 죽어~

베드로 : 안되겠어. 일단 예수님부터 깨우자.

야고보 : 아 맞다 예수님. 지금 배가 이 난린데 대체 어디 계신 거야? 설마 아직도 주무신다고?
(예수님 찾으러 퇴장)

#장면5. 예수님 주무시는 모습

BGM – 자장가 (예수님 주무시는 모습)
(예수님 꿀잠 자는 중. 야고보, 베드로 뛰어들어온다.)

야고보 : 예수님!! 아니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직도 꿀잠을 주무시다니...

베드로 : 예수님! 예수님!! 좀 일어나보세요. 큰일 났다구요.

예수님 : (잠에서 깨어나며) 아니 갑자기 이 무슨 소란이냐?

베드로 : 예수님 좀 보세요

야고보 : 예수님도 참... 지금 저희가 죽기 직전인데 잠이 오세요?

예수님 : 어허~ 별일도 아니구만 왜 이리 난리냐~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뭐가 그리 무섭냐? 
이렇게 믿음이 작다니... 원. ㅉㅉㅉ

(벌떡 일어나시는 예수님...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든다.)



야고보 : 야 예수님 지금 뭐하시는거야?

(큰 파도가 일어남) 효과음 - 파도소리

베드로 : 예수님 위험해요

야고보 : 이러다 다 죽어~

예수님 : 파도야 잠잠하라

(배경 변환. 잠잠해진 바다 배경 / 평온한 음악)

베드로, 야고보 : (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본다)

(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퇴장)

야고보 :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하는거지?

베드로 : 그러게..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?


